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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민

주당 상원은 1.9조달러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책

의 $1400 부양수표 지급 대상 중 고소득자들의

지급 금액을 급격해 낮춰 지급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지난 토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400의 직접현금지급은 개인 10만달러, 부부 20

만달러 이상의 부부의 경우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새로운 상원안에서는 개인 8만달러, 부

부 16만달러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이 제로가 된

다. 개인 7만5천, 부부 15만달러 이하 소득자들

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1400 전액을 지급받는

다. 

이번 상원의 현금부양수표 지급 기준의 변경

은 중도 지급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중도 민주

당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일부 민주당 중도 의원들은 실업추가급여 혜

택을 주당 400달러에서 3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렉

싱턴 소재 한인 봉사단체 하버드홈리스미션

(Harvard Homeless Mission) 소속 50여 한

인 자원봉사자들이 프레지던트발린티어서

비스어워드(President’s Volunteer Serv-

ice Award, 이하 PVSA)를 2일 수상했다.

또한 하버드홈리스미션을 시작한 전 대표

김원경씨는 평생업적상(Lifetime Awards)

를 수상했다. 

프레지던트발린티어서비스어워드

(PVSA)는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격려하기 위해 인증된 자원봉사단체에게 수

상하는 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 브론

즈, 실버, 골드 등으로 분 ▶▶7면으로 계속

민주당 상원, $1400수표
고소득 지원대상 축소 

한인자원봉사자 50명 대통령자원봉사상 골드메달 수상 
봉사단체 하버드홈리스미션 소속 한인학생들 수상

단체 처음 시작한 김원경 대표는 평생업적상 쾌거 

봉사하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 받은 이들도 행복 

직접 빵을 구워 만들고 있는 최서경, 최은경 자매와 나나 리 타미 리 남매. 이들은 지난해 자원봉사로 인해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수상받았다

▶▶6면으로 계속

개인 8만불, 부부 16만불까지만 부양수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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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지역 한인회 연합 3.1절 기념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를 비롯, 로드아일

랜드,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등 뉴잉글랜드 한인회 연합이

1일 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온라인 줌

으로 개최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주관한 이번

3.1절 기념식에서는 특히 박민성(9학

년), 진에스더(7학년), 손유빈(7학년),

김선(3학년), 곽나연(3학년) 뉴잉글랜

드 지역 5명의 어린이가 독립선언서

를 약 5분여에 거쳐 낭독해 감동을 전

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대독했으며 안영례 메인 한

인회장은 “한국인의 특성에서 3.1 민

족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선열들의 희

생에 감사하며 그 뜻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원경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의 숭고한 정

신을 후손들이 이어간다면 앞으로 무

한한 영광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애 한인회장은 위안부를 왜곡

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고 “3월 6일 1시 30분

규탄 대회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3.1절의 노래를 소리높여 부른 한인

들은 만세 삼창을 부르며 기념식을 마

쳤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는 태극기 1천장을 기증해 이

날 행사를 도왔다. 

3.1절 기념식에 앞서 보스턴 총영사

관의 주최로 노관범 서울대 규장각 한

국학 연구원은 <문명, 자강, 독립>이

란 제목으로 역사강연을 실시했다. 

재미한국학교 보스톤지역협의회

남일 회장은 “어린 학생들의 낭독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나라를 잃

지 않고, 우리 땅을 잃지 않고, 우리의

것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이 필요한지 느끼게 했던 '문명-자

강-독립' 강연 참 좋았다”고 추후 소

감을 밝혔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개

최됐지만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들

과 총영사관이 함께 화합해 진행했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매사추세츠 한인회를 비롯,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등 뉴앵글랜드 한인회 연합이 1일 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온라인
줌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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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인단체, '동해(East Sea)'
강연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회

장 남일),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서영애),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회

장 한선우/*가나다순) 등의 한인단

체들은 3.27(토) 20:00 주성재 ‘동해

연구회’ 회장을 초청하여 『문화와

정체성의 이름, 동해』라는 이름의

강연을 공동으로 주최한다. 

강연자인 주성재 교수는 현재 경

희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

으며, 2015년부터 사단법인 동해연구

회(The Society for East Sea) 회장을

맡고 있고, 2019년 유엔지명전문가그

룹 부의장(Vice Chair, United Na-

tions Group of Experts on Geo-

graphical Names)으로 선출된 동해

연구에 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

다. 

이번 강연은 각종 사서와 고지도

에 기록된 ‘동해’ 명칭의 역사적

근거 및 정당성을 살펴보고, 일제 침

략으로 잃어버린 이름인 동해를 찾

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반크 등의

민간단체들이 전개한 노력, 국제사

회에서의 동해 병기의 확산 성과, 국

제수로기구(IHO)에서의 동해 명칭

논의 경과, 동해명칭 확산을 위한 해

외 동포사회의 역할 등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

용해 오고 있는 지명으로 삼국사기(

三國史記) 동명왕편, 광개토대왕비,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

總圖)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와 고지

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일본인들 스스로가 동해 수

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

았음이 다양한 사료를 통해 증명되

고 있으며, 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조차도 동해 수역을 조

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

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

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를 2021년 6월

30일(수)까지 접수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주보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태권

도 인재 양성 및 태권도ㆍ한국문

화 보급을 위하여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2021년 3월 9

일(화)까지 주보스턴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

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을 목적으로 한국내 대학 학사과

정 및 석ㆍ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

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재외동포재

단 초청장학생」을 모집한다. 관

심있는 학생은 2021년3월31일(한

국시간)까지 코리안넷(www.ko-

rean.net)에 온라인신청서 접수 후

, 출력하여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주보스턴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

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모집 3월 31일 마감

문체부 <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공모 3월 9일 마감

제주 4.3사건 피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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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 새 웹사이트 오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원장 유

희주)이 매사추세츠한인도서관, 레

몬스터 한국학교, 갤러리 그리고 커

뮤니티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웹사

이트(https://kcultureus.com)를 출발

시켰다. 

2011년 6000권의 책으로 매사추세

츠한인도서관 설립하면서 시작한 비

영리단체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

원은 그동안 한국 문학을 알리는 ko-

reanlit.com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왔

다. 

유 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

게 단장한 웹사이트에서는 korean-

lit.com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다른

사업들을 한군데로 모은 웹사이트로

개설한 것”으로 “레몬스터한국학

교 (KCSM Leominster Korean

School), Gallery 그리고 Community

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 

새 웹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ko-

reanlit.com은 지난해 독립투사 이름

을 제목으로 한 시를 낭송하는 동영

상 콘테스트를 진행했었다. 2021년도

에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시를 번

역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KCSM 레몬스터 한국학교는 온

라인 수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레몬

스터 한국학교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

업을 병행하여 학교 운영할 계획이

다.   

새 웹사이트 갤러리에서는 그림을

판매 하며 판매 수익의 30%는 문화

원 사업에 재투자 된다.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문화원(KCSM) 재정

마련을 위해 그림을 판매하는 통로

를 만들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

는 한국인들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결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지금은 [한국

문화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마

지막주 줌링크를 통해 토론한다. 

1월에는 한혜영 시인의 시집 [검정

사과농장]으로 토론을 했으며 2월에

는 BTS의 뮤직 비디오 "봄날"을 주제

로 토론을 했다. 3월에는 영화 "미나

리"로 토론을 진행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선우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회

장의 모친, 홍종은 여사가 3

월 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다. 

고 홍종은 여사의 발인예

배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실

시하며, 빈소는 Casper Fu-

neral Home (187 Dorchester

St, Boston, MA 02127)이다.

장지는 Pine Haven Ceme-

try다. 

유가족들은 “코로나 19

으로 인해 가족 예배로 

진행함에 양해 부탁드립

니다.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

부탁 드리오며 고인의 명복

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밝혔다. 

고 홍여사는 슬하에 3남(

한민우, 한선우, 한종우), 2녀

(한수옥, 한수영)를 두었다.

이번 장례에 관한 문의는

508-308-8494로 할 수 있다. 

한선우 
평통회장 
모친상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l 연합뉴스 l 미신협 회원사 l 세한언 회원사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종합The Boston Korea 2021년 3월 5일 금요일 5

BNI 봄학기 <빌립보서> 온라인 강의 수강신청 받아 
서울 신학대 장계은 교수, <빌립보서에 읽은 기쁨의 서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BNI,

이사장 이영길 목사)가 운영하는 신

학원(원장 김학수 목사)에서 오는3

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6주간 온

라인 강의를 시작한다. 

지난 봄에 진행된 ‘구약 지혜서

’ 강좌와 가을학기 수업, ‘보냄을

받은 공동체: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

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온라인

강의이다. 

이번 강의는 특별히,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뉴햄프셔에서 목회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한국의 서울기독대

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장계은 교수가 <빌립보서: 오늘의 빌

립보에서 읽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는 “옥 중에서 보내는 ‘기쁨

의 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를,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 하에서

연구하고, ‘오늘의 빌립보’에서

‘복음의 시민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합

니다.”라고 수업을 소개하였다. 

3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이 수업은, 총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되고, 4월 26일 월요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마친다. 온라인

화상 회의 앱인 Zoom을 통해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며, 3월 10일까

지 등록을 하면 수강할 수 있다(등록

링크: https://forms.gle/8XfqYgER-

HAySnx517). 

BNI의 사역과 온라인 강좌에 대

한 더 자세한 사항은 BNI 웹사이트

(www.bosni.org)를 통해 확인하거나

, 사 무 처 (김 수 영  목 사 ,

bosnehins@gma-il.com)에 문의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전 세계 대륙별 총연합회 회

장단은 3월 2일 김성곤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을 초대한 간담회에

서 가칭 세계한인회총연합회(약

칭:세계총연) 추진위원회를 결

성,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세

계한인회장대회’에서 창립 발

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

적 보장 촉구 청원’이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간담회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

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장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백승국 대양주한

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러시아

∙CIS 한인회총연합회장,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

장,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

하정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장, 김교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

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재

외동포재단에서는 김성곤 이사

장 등이 참석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금년 3월 중순

부터 코로나19 언텍트 상황을 고

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각

대륙별 한인회 대상 “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모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10월 경 세계한인총연합회 창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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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대출 주 세금 면제 법안 탄력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PPP를 받았던 매사추세츠 주내

사업체들의 주 세금 부과를 면제하

는 법안이 점차 추진력을 얻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 PPP 대출을

연방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 세금 사면은 C-코퍼

레이션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자

동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소유주의

소득세를 통해 사업체 세금을 납부

하는 “패스스루 업체(S-corp, Sole

proprietor, Self-employed. LLC)”

는 이 사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를 사면하지

않는 경우 약 1억5천만 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커 행정부 마이클 헤퍼넌 재

무부 장관은 2일 행정부는 이런 소규

모 업체들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

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근 의회에 상정된

실업보험요금 동결 법안에 연합해서

처리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수주내에 발표

하게 되는 실업보험요금청구서에 반

영되어야 하므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PPP의 경우 올해

세금보고에 포함되기 보다는 2021년

세금 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출은 그랜트로 변경될 때 비로

서 세금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체들은 이미 2020년에 탕

감을 마친 상태이므로 긴박한 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매사추세츠 회계

사 연합(MSCPA)은 2월 25일 주 의

회에 편지를 보내 신속한 PPP세금면

제 법안 통과를 요청했었다. 회계사

연합은 3월 15일 일부 패스스루 사업

체들은 2020 세금보고를 마감해야 한

다. 

MSCPA 상임디렉터 잭 도나씨는

특히 주 의회는 이 때까지 법안을 통

과하지 못할 경우최소한 이 법안을

바꾸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세금보

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릭 레서 주 상원

의원은 “이제 거의 시간이 임박하

고 있다. 사업체들은 세금보고를 준

비하면서 세금 패널티를 물게 될 것

을 깨닫고 있다. 한 타입의 회사는 자

동으로 면제되는데 다른 타입의 회

사들은 면제되지 않는 불공정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스토랑협의회 밥 러즈 회장은

주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 통

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레서 의원

의 법안에 1차 PPP는 물론 2차 PPP

까지 포함시켜주기를 또한 요구했다

. 

일반적으로 연방이나 주정부는 모

든 그랜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만,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주

정부는 PPP 뿐만 아니라 Massa-

chusetts Growth Capital Corpora-

tion을 통해 제공한 주정부의 재난지

원 그랜트 세금 면제까지 지지하는

입장이다. 

hsb@bostonkorea.com

연방정부 세금면제에도, 자영업 포함 일부 기업 주 세금면제 안돼 

달러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제시했

지만 상원 민주당은 이 요구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상원 민주당의원들은 하원에서

통과 후 이관된 법안을 수정 법안

을 통해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과

반수로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

는 민주당은 예산처리절차를 위해

공식 구체법안 집행 예상비용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상원은 구제법안 패키지에

대한 절차 표결을 통해 법안 토론

시간을 정하고 “보트어라마

(vote-a-rama)”라 불리는 수정

법안을 접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번주

후반 또는 주말에 표결에 임할 것

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다. 

27일 하원을 통과된 법안은 주당

400달러의 추가실업급여 혜택과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의 부양수

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 지원 3

천500억달러를 비롯해 자녀세금

크레딧확대, 백신분배 강화, 학교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 

50-50인 상원에서 과반 표결에

단 한표의 이탈표도 허용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지렛대를 쥐고 있는

민주당 중도 의원들은 주지방정부

지원 3천500억달러의 일부 금액을

브로드밴드 접근 등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었다. 

공화당은 계속해 이번 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

체 금액의 큰 규모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로

나 부양책이 지급된 이후에 추가

부양책은 낭비이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상공회의소도 2일 부양책이

정확하게 지원 대상을 재단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부양수표의 저금율이 높았으

며 일부 주의 세금수입이 예상보

다 좋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

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구제법안

이 경제를 부양하고 정상적인 생

활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5월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백신 분량 확보가 가능하

다고 밝히고 다시한번 상원에서

부양책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미GDP가

연 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집단 면역

이 형성되기 까지는 수개월 정도

상당시간 기다려야 한다. 만약 다

시한번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 수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영업을 축소해

야 할 것이라고 저널은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민주당 상원, $1400수표
고소득 지원대상 축소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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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다. 이번에 수상한 것은 골드 어워드이

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첫번째로 수

여하는 대통령 자원봉사상이기도 하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상을 수상한 하버

드홈리스미션은 10년전 민간자원봉사를 시

작한 김원경씨에 의해 시작됐으며 현재 한

성경(Sandy Han)씨가 대표로 이 단체를 이

끌고 있다. 

한성경 대표 “노숙자를 친구처럼 대하는

김원경 전 대표가 하는 일을 따라하다 보니

합류하게 됐다. 결국은 팬데믹이 시작되면

서 김 전대표가 부모님을 케어하게 되면서

제가 맡아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렉싱턴, 벌링턴, 벨몬트 등 5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

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불우

이웃들에게 사랑의 바구니(care kit)를 전달

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바구니는 어린 학생들이 장식한 봉투

에 자원봉사 학생들이 직접 굽거나 만든 컵

케익과 샌드위치, 양말, 마스크, 상품권을 비

롯한 기타 생필품을 담아 매주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중 쉼터를 닫아 갈 곳 없어진 노

숙자들은 어린 학생들의 정성과 훈훈한 사

랑이 담긴 선물봉투를 기다리며 감사를 표

하고 있다. 

이번에 봉사상을 수상한 최서경, 최은경

학생의 모친 김은아씨는 “춥고 비오는 날

저녁 홈리스 분들이 맛있는 한끼를 드셨다

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따뜻했던 적도 있습

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씨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여름 하

버드홈리스미션을 알게 되어 봉사를 시작하

게 되었다. 온가족이 하버드스퀘어를 방문

해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을 두딸에게 보여주

었고 아이들은 직접 자원봉사를 결정했다. 

나나 리, 토마스 리 학생의 모친 조복순 씨

도 지난 여름 끝자락에 하버드홈리스미션에

합류했다. 조씨는 “아이들과 함께 봉사 활

동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에 대

해 이야기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

쁘다”며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봉사 활동은 나누

는 이들도, 받는 이들도 모두 행복하게 한다

”고 소감문을 통해 밝혔다. 

렉싱턴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나나 리 학

생(10학년)은 “처음에는 내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

는데 사랑하는 제 가족과 제 친구들에게 카

드를 만들어 선물하는 마음처럼 커뮤니티에

봉사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

다. 

미술 공예를 좋아하는 나나 리는 “바구

니를 예쁘게 장식하는 일이 재밌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그린 그림을

보스톤어린이병원, 텁스메디컬센터에 기부

하기도 했다. 

이번에 자원봉사로 상을 수상한 장수인

보스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대표는 “온정

을 나누는 기쁨에 추운날씨와 팬데믹의 어

려움속에서도 기쁘게 봉사하며 사랑을 배운

다. HHM 은 지역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

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한성경 대표

(781-250-7588)에게 연락해 금요일(하버드

스퀘어), 토요일(차이나타운, 보스톤커먼,

센트럴스퀘어) 일요일 하루 봉사현장을 보

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레지던트발린티어서비스어워드

(PVSA)는 2003년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으로 서비스 및 시민참여 카운슬을 창립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

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 두가지로

받을 수 있고 연령별로 봉사 규정시간을 채

워야 골드, 실버, 브론즈 상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4천시간을 채우는 경우 평생업적상

을 수상 받는다. 다만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이 상의 수여를 중단했으나 복원됐

다. 

<수상자 명단>

Anne Lee, Sooihn Chang, Eva Lee,

Frank Chow, Catherine Chow, Arielle Min,

Ava Kam, Jeong-Wan Choi, Catherine

Han, Christina Han, Claudia Han, Chris-

tian Han, Christopher Han, Daniel Kim,

Danbi Kim, Hye Bin Moon, David Han,

Michelle Han, Erin Han, Nana Lee, Bok-

soon Jo, Thomas Lee, Bo Kyung Shin, Jae

Chung, Eunice Kim, Jihye Lee, Leon Yoo,

James Park, Hanna Lee, Yoojin Choi,

Euna Kim, Sophia Choi, Sally Choi, Ji Hye

Lee, Ju Eun Lee, Christopher Chung,

Joshua Chung, Christopher Bae, Esther Be,

Grace Bae, Euna Yoo, Hannah Kang,

Peter Yoon, Jungmin Kim, Christine Lee,

Tiantian Liao, Noah Kang, Peter Yoo,

Benjamin Kim, Kyurium Jung

https://www.harvardhomelessmission.com

연락처: 781-250-7588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한인자원봉사자 50명 대통령자원봉사상 골드메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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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신나리 “섬유디자인에 푹 빠진 이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7

살 소녀는 시크하고 멋진 패션 디자이너를

꿈 꿨다. 꿈을 위해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

며 미국이라는 넓은 곳으로 진출을 희망했다

. 노력의 결과,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 중

하나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 Parsons School

of Design에 입학하는 행운도 누렸다.

뉴욕에서 신나리씨의 첫 인턴십은 마크 제

이콥스였다. 테크니컬디자인(Technical

Design)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주 업무는

여러 사이즈의 모델들을 통해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이었다. 즉, 소비자들이 편하게 옷을

사고, 입고, 생활하고 또 벗을 수 있도록 만드

는 작업을 한 것이다. 

Material Sourcing 부서에서도 일하면서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Material(재질)의 선

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뉴욕에서 패션 디자인 학도로 생활하는 동안

섬유에 대해 더욱 관심이 생겼다. 제 집처럼

드나들던 천 가게, 그 곳에 들어서면 몇 시간

이고 머물렀다. 형형색색의 천들, 수천 가지

의 다양한 촉감, 모든 것이 그녀에겐 행복이

었다.

반드시 패션 분야에서만이 아닌 다른 디자

인 분야로 폭 넓게 그녀의 역량을 넓혀가고

싶었다. Textile(텍스타일)의 사용은 비단 의

류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인공 관절이나

인공 자궁 구현에도 사용된다. 천에 전자회

로를 심은 형태의 e-textile은 복무 중인 군

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등 사

용은 무궁무진하다.  

전자섬유라고 불리는 e-textile은 기본 섬

유에 촉각기능이 내장된 센서를 달아 사용하

는웨어러블(Wearable) 제품으로 개발된다.

웨어러블 제품은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 군사 훈련용 디자인부터 패션이

나 디지털 기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

는 많은 부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예를 들어 양말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사

용자의 러닝 습관을 읽어내거나 운동량, 체

중, 뛰는 자세 등을 측정한다. 또한 여성의 속

옷 안에 부착하는 센서는 심장 박동 수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몸의 온도, 움직

임의 속도, 땀과 습도 같은 인체의 모든 활동

을 측정할 수 있다.

모든 디자이너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은 어떻게 이 웨어러블 제품을 더 작고 가볍

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매일 찾

는 최상의 착용감을 만들어 내는가 이다. 신

씨는 패션, 의료, 군사 훈련, 인테리어, 제품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의 매력에

푹 빠질 수 밖에 없었고 반드시 사용자들에

게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패션 디자인 공부를 마치고 섬유과학으로

그녀의 학업을 계속 하게 된 이유다. 섬유의

기초 실오라기 하나를 붙들고 4-5시간의 실

험을 하기도 하고 수십 개의 다양한 섬유들

을 태우기, 용액에 담그기, 세탁기에 여러 차

례 빨기, 다양한 온도에서 말리기 등 여러 실

험을 통해 섬유들의 성격에 대해 아주 섬세

하게 알아가기 시작했다. “과학”과는 거리

가 멀었던 터라 필수로 들어야 했던 과목인

화학 수업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매 시간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직접 만들어 내는 과정들

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현재 신씨는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Loft,

LLC 제품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에서 디자이

너 겸 회사의 유일한 Textile, Materials Spe-

cialist로 일하고 있다. 패션 디자인 학도였을

때 익혔던 모든 디자인 프로그램도 제품 디

자인이라는 다른 분야에서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 게다가 요새 Wearable Product가 추

세이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프로젝트 진행

에 있어 필요하다. 어떤 재질을 입히는지 어

떤 색감을 입히는지 또 어떤 마감을 하는지

에 따라 그 디자인의 분위기와 성능이 달라

진다. 한 마디로 제품에 알맞는 옷을 입히는

작업이다. 

로프트에서 그녀는 다양한 일을 해오고 있

다. Brilliantly의 내장형 열 패드는 가슴 수술

, 유방암 수술 환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환자

들은 수술 후 쉽지 않은 온도 조절로 인해 가

슴 부위에 사계절 내내

디자인 유학 그리고 취업, 미국생활 7년 현주소   

▶▶11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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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우울, 외로움..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Yogafulness Life요가

강사이자 유튜버(YOGA SONG - HAYEON)

의 송하연입니다. 

BTS의 BLUE & GREY라는 노래에 등장하

는 단어들인데요, 처음엔 이 노래가 같은 앨범에

수록된 DYNAMITE나 LIFE GOES ON에 비

해 다소 어둡고 그야말로 우울한 느낌이라 상대

적으로 즐겨 듣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

록,  신나고 경쾌한 노래에서 느끼지 못한 차분한

감성, 그리고 시대상황에 맞는 솔직한 가사와 따

뜻한 메시지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들어보면, 팬데믹 상황으로인해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의 감추고 싶은 내면의 우울함, 고

립감을 블루와 그레이라는 색채를 통해 표현하

고 또 위로하고 있는 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주는 노래의 의도와 아름다운 멜로디에 잘 어

울리는 짧은 요가와 운동시퀀스를 구성해봤습니

다.

최근 제 유튜브영상에서 BTS Blue & Grey/

Full Body Song Yoga Pilates Workout Routine/

지친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4분요가와 운동영

상을 찾아 해보시면 설명에 따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

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

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 자세는 힙업에 좋은Cross Lunge +Side

Step+ Squat입니다. 

STEP 1.  오른 무릎을 왼무릎 뒤로 가져가 교

차한 상태에서 살짝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POINT!  무릎을 구부릴때 앞으로 나가지 않

도록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발꿈치에 두고 엉덩

이를 뒤로 보내며 앉아주세요.

STEP 2.  천천히 뒤에 있는 다리를 옆으로 길

게 뻗어 두번째 사진에서와 같이 Tap해줍니다. 

POINT!  이때에도 지지하고 있는 발로 지면

을 강하게 누르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

복부)의 힘도 함께 가져갑니다.

STEP 3. 영상을 보고 두 발의 보폭을 좁게해

Regular Squat 혹은 Narrow Squat 자세로 앉아

줬다가 바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주세요.

두번째는, 굽은 어깨와 구부정한 자세에 좋은

Cobra pose입니다. 

STEP 1.  배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천천히 가

슴을 앞으로 보내며 천천히 상체를 올립니다.

POINT!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줘야 허리를 다치지 않아요.  

STEP 2.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바닥쪽으

로 내리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닫혀져있는어

깨를 활짝 열어줍니다. 

POINT!  특히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무리해

서 허리를 꺽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슴

을 들어올리세요. 

온라인 LIVE ZOOM 요가 & 필라테스 한달간 ‘

무료’

저희 요가풀니스라이프에서 3월 한달간 최초

온라인 무료 LIVE ZOOM 그룹 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주로 한

국어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

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참가신청서와 3월 수업계획표 (주2회, 주

중1회+주말 1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 항 은  카 톡  혹 은  이 메 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

다.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

요. 함께 재미있게 운동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지는 요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

다립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

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지치고 힘들때 위로가 되는 음악과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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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를 느낀다고 한다. 그들을 위해 디자인

된 내장용 열 패드는 속옷 안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며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쉽게 온도 조

절을 할 수 있다. 

이 패드는 손바닥 만한 사이즈로 천과 센

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녀는 예민한 살갗에 닿는 부분이기에

수 많은 샘플들을 수집해야 했고 또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 직접 착용해 보기도 했다. 

현재 출시 임박인 Embr Wave 버젼 2또한

대표적인 “Wearable Product” 프로젝트

이다. 시계처럼 착용하는 개인용 온도 조절

기이다. 앱으로 손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버

젼 1과 달리 더욱 가볍고 작아져 사용자들에

게 더 나은 착용감을 준다. 올 해 4월에서 5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그

녀는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과 동시에 제품의

손목 밴드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더 가볍고

착용이 편리한 밴드를 찾기 위해 수 많은 업

체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샘플들을 받아

보았고 잘라내고 다시 붙여 여러 번의 실험

으로 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었다. 나

일론, 메탈, 가죽 등 다양한 재질들로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 보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퀄리

티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로프트 팀과 그

녀의 땀이 깃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출시

를 앞둔 만큼 특허 또한 진행 중이다. 

신씨는 그래픽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프라이버시 필터

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 3M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데스크탑 프라이버시

필터의 부착 시스템 디자인 (COMPLY At-

tachment System)의 User Test (유저 테스

트)를 위한 설명서를 제작했다. 이는 나중에

제품이 출시될 때 실제 제품에 설명서로 동

봉될 예정이며 또한 3M 웹사이트에도 올라

간다. 

3M의 뛰어난 광학 필름 기술력을 바탕으

로 제작된 프라이버시 필터는 전면에서는 선

명하게 보이지만 좌우 측면 30도 이상의 위

치에서는 스크린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Mi-

crolouver (마이크로루버)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설명서 그래픽 디자인은 언제나 흥미

롭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제품을 전혀 모

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유저 테스트를 통해 수

차례 수정될 정도로 모두가 보기 쉬운 설명

서 제작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이다. 

지금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로프트 팀과 그녀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의 작

지만 큰 소원은 그녀의 디자인이 더 많은 사

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매일 찾게 되는

“일상 용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인생 첫 독립이자 첫 발걸음이었던 미국

생활이 이제 7년차에 이르렀다. 첫 시작 때 그

렸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리고 만드

는 일을 하고 있다. 가족, 친구, 그리고 고향

을 떠나 낯선 곳에서의 유학 생활 그리고 취

업은 녹녹치 않았다. 

하지만 보고, 듣고, 겪은 것을 토대로 매일

매일 꿈을 키운 디자이너로서 미국에서 여러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대중과 기술적으로, 그

리고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절대 기죽거나 절망할 필요다.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 정확히 안다면 나이

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전

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부딪히고 또 실

패해 볼 것. 디자이너 신나리가 그녀의 경험

을 바탕으로 모든 디자인 유학, 그리고 취업

을 꿈 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세지

이다.  

hsb@bostonkorea.com

▶▶8면에 이어서

디자이너 신나리 “섬유디자인에 푹 빠진 이유”



The Boston Korea2021년 3월 5일 금요일 종합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연합뉴스TV 제공]

2018년 논문…출처로 신빙성 모를 '블로그 글' 제시, "후쿠오카 구도카이 조직원 70%가 최하층민·한국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

춘부로 규정해 공분을 사고 있는 미

국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

수가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이

라고 주장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램지어 교수는 인디애나대 에릭 B

라스무센 경영경제학 및 공공정책

학 교수와 함께 2018년 2월 학술지 '

경험적 법학연구'에 발표한 '일본의

사회추방자 정치와 조직범죄: 민족

보조금 지급종료의 효과'라는 논문

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논문은 일본이 1969년 '동화

정책사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시

작한 대규모 부라쿠민(部落民) 보조

사업이 2002년 종료된 데 따른 영향

을 분석했다.

부라쿠민은 전근대 일본의 최하

층민으로 현대 일본에도 아직 차별

이 남아있다.

램지어 교수와 라스무센 교수는

논문에서 "소수민족 집단 대다수는

정직하게 돈을 벌며 살았지만, 범죄

조직 남성 다수는 사실 부라쿠민이

나 한국인이다"라는 부라쿠민 공동

체 출신인 언론인 가도오카 노부히

코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가도오카 발언이 선동적으

로 보일 순 있지만 부라쿠민 공동체

구성원들과 범죄조직 조직원들, 경

찰은 부라쿠민 남성이 범죄조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속

해서 밝혀왔다"라면서 "후쿠오카에

기반을 둔 구도카이의 고위 조직원

한 명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조직원

70%가 부라쿠민이나 한국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도카이는 거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다.

각주에 따르면 조직원 70%가 부

라쿠민이나 한국인이라는 야쿠자

고위 조직원 발언 출처는 해당 조직

원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블로거가 쓴 글이었다.

램지어, 라스무센 교수는 폭력배

90%가 '소수자들'이라는 다른 부라

쿠민 언론인 발언을 인용하면서 여

기서 소수자들은 부라쿠민과 한국

인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램지어 교수는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리뷰(IRLE)에 실린 '태평양전

쟁의 성계약' 논문에서 위안부가 합

법적 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매춘

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으로 비난받

는다.

미 신규 실업수당 74만5천건

…2주만에 다시 증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

원 =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2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9천건 늘어 2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

가 전망치 75만건보다는 다소 적

은 수치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

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는 430만건으로 전주보다 12만건

감소했다.

이처럼 더딘 고용 회복세는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

여준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

날씨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파가 덮친 텍사스주에서 신규 실

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

만7천80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이

고,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향후 몇 달 동안 신규

실업자가 덜 발생할 것으로 블룸

버그는 전망했다.

판테온 거시경제연구소의 이

언 세퍼드슨 수석이코노미스트

는 CNBC방송에 "우리는 겨울

폭풍이 물러간 뒤 신규 청구 건

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물밑에서는 해

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고 말했다.'

램지어, 과거엔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 주장

시장 전망치보다는 적어…겨울폭풍 덮친 텍사스서 급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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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오하이오주에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의 모습

하원, 선거법 개정안 처리…사전투표 확대·게리맨더링 방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

국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다.

AP,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을 찬성 220표 반대

110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은 유권자 등

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확대하고, 특정 정당

과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022년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조사를 올해 실시한

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

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존 사베인

스 하원의원은 "버림받았다고 느끼

는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

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입

법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

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맞섰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

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

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

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

단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선거 과

정에 있어서 주 정부가 가지는 권한

을 박탈하는 것이며, 선거 조작을 막

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

다.

실제로 각 주는 각기 다른 선거제

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짚

었다.

아이오와주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로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전투표

와 부재자투표를 축소했고, 조지아

주는 우편투표를 할 때 신분증을 함

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33개 주에서는 주의회 의원들이 선

거구 획정 과정을 통제해 게리맨더

링이 발생하곤 했지만, 나머지 주에

서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이 상원에서도

처리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

차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

결에 들어가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 "다음 선거 이기려는 수작" 반대 몰표.....민주·공화 의석 양분한 상원 통과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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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

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

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

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

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

윤석열, 전격 사의…"정의·상식 붕괴 더 볼 수 없어"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파괴…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중수청 설치 추진 거듭 비판…'정계 진출' 관련 언급 없어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

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오전 반차

를 내고 직접 입장문을 준비한 것으

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

를 시작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 약

화를 부각하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

지검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

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

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입법권을 앞세

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제동

을 걸 방법이 사실상 없어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

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

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

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

나게 된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가 시행된 뒤 취임한 22명의 검찰총

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14번째

검찰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중구보건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

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

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

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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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도
양미아
손영애
이원철
SueCala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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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부부가 딸이 사

망한 당일에는 절대 때린 적이 없

다고 주장했다.

딸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

는 피해자의 친모뿐 아니라 체벌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계부조차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

황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

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멍든채 숨진 8살 부모 "사망날 안 때렸다"…학대치사 전면 부인
경찰 "친모 앞뒤 안 맞는 진술…거짓말로 책임 회피하려는 듯"

회사원인 A씨는 C양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퇴

근하고서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 57분께 자

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신고

할 때 B씨도 함께 집에 있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직접 심폐소

생술(CPR)을 하는 모습을 소방서

상황실 직원에게 영상통화로 보여

주기도 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

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양의 얼

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C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

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

술했으나 경찰은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

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C양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

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

서 "손으로는 절대 때린 적이 없다"

며 범행 도구로 옷걸이만 언급했다

.

A씨 부부는 또 "딸이 숨진 당일

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

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

면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

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단순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

문이다.

추가 조사 결과 B씨는 비교적 어

린 나이인 20살에 전 남편과의 사이

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

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을

했다.

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C양과

첫째 아들(9)을 낳았으며 이들 남매

는 2015년 경기도 한 아동보호시설

에서 2년 넘게 지내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전 남편이

군대에 가야 해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보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

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

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

술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B씨의

진술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있는 등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회피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상

대로 전날 1차 조사를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

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

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

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

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

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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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왕 김양상이 785년1월13일 후사가 없이 죽

고 나니 국인들은 혜공왕의 10촌 형제인 김주원

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는 그때 궁궐 북쪽 20리 밖

에 살고 있었다. 급히 말을 몰아 궁궐로 향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내린 폭우로 알천閼川의

강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게 되었다. 도하의 방책

을 세우며 애를 태우고 있던 중, 궁궐에 있던 김경

신이 반역을 도모하여 왕위에 올랐다. 그가 제 38

대 원성왕이다. 그는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조상

현창사업을 하였다. 즉 고조부로 부터 아버지까

지 모두 왕으로 추존하였다. 그리고 충격적이게

도 전왕 선덕왕 김양상의 아버지 개성왕(추존왕)

과 제33대 성덕왕의 사당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시조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 및 할아버지 흥평

대왕과 아버지 명덕대왕으로써 5묘를 삼았다. 원

성왕 김경신은 내물왕의 12세손(삼국유사에는 11

세손), 그리고 선덕왕과는 형제뻘이라고 기록되

어 있는데 가계가 불분명하다.

원성왕은 왜 즉위와 함께 선대 왕들의 사당을

헐어 버렸을까? 37명의 선대왕들 중에 단지 두 왕

, 성덕왕과 선덕왕의 아버지(개성왕) 사당이다.

선덕왕의 아버지는 김효방이고, 어머니는 사

소부인으로 성덕왕의 딸이다. 두 사당을 헐어버

린 원성왕은 본인의 직계조상의 사당(5묘, 시조대

왕, 태종대왕, 문무대왕, 할아버지 흥평대왕 –추

존왕 김위문, 아버지 명덕대왕 –추존왕 김효양)

으로 대체했다. 이는 원성왕이 선덕왕과 혈연관

계가 없거나 아주 멀다는 확고한 증거이다. 5묘 중

시조대왕은 아마도 김씨의 시조왕인 제13대 미추

왕일 가능성이 크다(제17대 내물왕일 가능성도

있다. 원성왕 김경신은 내물왕의 12세손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태종대왕은

무열왕 김춘추이고, 문무대왕은 김춘추의 아들

김법민이다.

이로 보아 김경신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방

계 후손일 가능성이 크다. 김춘추가 장남 문무왕

김법민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

자 김법민의 직계 후손과 차남 김인문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별로 기록이 없다. 문무왕의 직계 후

손 마저도 혜공왕을 마지막으로 절손되었다. 그

럼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에 기록된 원성왕 김경신

의 가계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김효양, 조부는 김

위문, 증조부는 김의관, 고조부는 김법선, 그리고

6대조는 김마질차 또는 김마차이다. 그런데 김마

차金馬車의 선대 기록은 없다. 다만 화랑세기에

비슷한 이름이 김춘추의 아들로 등장한다. 김춘

추는 용보龍寶329) 라는 첩을 두었는데 용보에게

서 마득馬得과 거득車得을 낳았다. 그들이(또는

그가) 김마차라면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보이기

는 한다. 그럼 만일 김마득/거득이 김경신(원성왕

)의 6대조이고 태종무열왕의 서자라면 과연 김경

신은 내물왕의 12세손인가? 내물왕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은 제19대 눌지왕이고 차남 복호,

삼남 미사흔이다. 눌지의 아들은 제20대 자비왕

이고, 자비의 아들은 제21대 소지왕이다. 소지왕

은 후손이 없었다(후궁 벽화가 낳은 산종이란 서

자가 있었는데, 소지왕이 죽을 때 갓난 아이었다

). 그리고 방계의 지증왕이 왕위를 이었다. 제22대

지증은 내물왕의 차남 복호의 손자이다. 그리고

아들 법흥왕, 조카/외손자인 진흥왕, 차남 진지왕

으로 이어졌다가 진흥왕의 장손자 진평왕, 장녀(

또는 차녀) 선덕여왕, 선덕의 사촌 진덕여왕, 그리

고 다시 왕위는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에게로 이

어졌다. 그래서 김경신이 태종무열왕의 방계족이

라면 내물왕의 14세손이 된다. 

그럼 다시 원성왕 김경신의 뿌리보다 더 헷갈

리는 신라 56왕 중 가장 미스터리한 선덕왕 김양

상의 가계를 따라가 본다. 먼저 삼국사기에는 “

선덕왕宣德王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양상良相이다. 나물왕奈勿王의 10세손으

로, 아버지는 해찬 효방孝芳이다. 어머니는 김씨

사소부인으로 성덕왕의 딸이다” 

삼국유사(왕력편)에 추가로 선덕왕의 계보가

나온다 “김씨이며 이름은 양상亮相이다. 아버지

는 효방孝方 해간이니 개성대왕開成大王으로 추

봉되었는데 원훈元訓 각간의 아들이다” 여기서

김양상의 할아버지 원훈이 등장한다. 이 원훈이

누구인가? 삼국사기에서 두 차례 등장한다. 성덕

왕 즉위년(712년9월)에 “아찬 원훈元訓을 중시

로 삼았다” 라는 기록과 713년7월에 “중시 원훈

元訓이 관직에서 물러나 아찬 원문元文을 중시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두 사서의 기록만

으로는 선덕왕의 선대 가계를 더 이상 알 수 없는

데, 화랑세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과 함께 원성왕

이 왜 개성대왕(추존왕 김양상의 아버지)과 성덕

왕(김양상의 외할아버지) 사당을 헐어버리고 태

종무열왕계의 사당으로 대체했는지 알 수 있다.

화랑세기 19세 풍월주 김흠순조의 기록을 보면 모

든 퍼즐이 맞추어진다.

“(흠순의) 넷째 아들 원수元帥, 여섯째 아들

원선元宣은 모두 중시中侍가 되었는데 보단의 소

생이다. 아홉째 아들 원훈元訓 또한 중시였는데

곧 이단의 소생이다” 

이 전체적인 기록들로 보아 신라의 제37대 선

덕왕 김양상은 김흠순의 증손자이다. 

곧 김양상은 내물왕의 후손이 아니라 가야 김

수로왕의 후손이다!

김양상의 아버지는 김효방이고, 효방의 아버

지는 김원훈이며 원훈의 아버지는 김흠순이다.

김흠순(김유신의 동생)의 아버지는 김서현이며

서현의 아버지는 김무력이고 무력의 아버지는 금

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이다. 구형왕은 법흥

왕(532년) 때 신라에 항복했다.

결국 원성왕 김경신은 김양상보다 늘 한 걸음

뒤에서 조력하다가 왕위에 오름과 함께 신라 김

씨 계보를 바로 세우고자 개성대왕의 사당을 헐

어야만 했고, 동시에 선덕왕의 외조부 성덕왕의

사당도 함께 헐었다.    

329) 용보는 김용춘(김춘추의 양부)이 첩 홍주

와 낳은 딸이다. 홍주는 9세 풍월주를 역임한 비

보랑의 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

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9세 풍월주風月主 흠순공欽純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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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직장에서 은퇴하며 2, 30년이라는 오랫동

안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 후 생활

비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은퇴 후 농사지어 자급자족하겠다는 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퇴자금을 적

게 모아서 후회하는 분은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이 마련해서 후회하는 분은 거의 없다. 은

퇴하면 24시간 돈을 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프랜을 제대로 이용하

면 세금 절약하며 큰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

지 연평균 10%이다. 주식시장이란 미국 500

대 기업의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직장인이

10% 수익률로 매년 $10,000씩 투자하면 25년

후 100만 불 그리고 30년 후에는 180만 불로

불어난다. 미래에 수익률이 10%가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분명 받을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되는 은퇴 투자 마련하는

순서를 열거해 본다.  

첫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

만큼은 꼭 투자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봉 5%

투자에 90% 매칭(Ford)한다고 하자. 한 직

장인의 연봉이 10만일 때 $5,000을 401(k)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4,500을 직장인에게 매

칭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공돈(Free

Money)이다.

둘째, 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플랜을 의료보험

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

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401(k) 투자는 은

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를 내

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

다.

셋째, 첫째와 둘째에 투자한 다음 여유가

있으면 다시 401(k) 투자를 해야 한다. 많은

직장인이 401(k)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

을 알지 못한다. 2021년 기준으로 $19,500까

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불에서 $19,500을 투자하면 $80,500

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한다. 나이가 50살

이상이면 추가로 $6,500을 더 투자할 수 있음

으로 최대금액 $26,000까지 세금공제와 유예

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나이가 59.5살이 되기 전 401(k)을 해약하

면 세금과 벌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401(k)은 노후대책 자금이다

.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찾아서 사용한

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에 있던 401(k)을 찾지 말고 금융회사로

옮겨(Rollover)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401(k)에 투자된 돈을 빌려서(Loan)도 안

된다.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401(k)에서 빌려 쓴다는 생

각을 가볍게 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나 자신에게 갚아 나가

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이자를 갚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

401(k)에서 꺼내면 세금을 또 내야 한다. 세

금을 두 번 내는 결과이다.

복리효과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 침체기가 온다, 달러를 마구 찍어낸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가 되었다, 등 쓸데없

는 걱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하지 못한

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으면 작년 한 해에 상

승한 수익률 16%와 지난 11년 동안 상승한

연평균 14.0% 이상 상승한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비관적인 소식에 투자자는 집중한다. 그

러나 꾸준한 장기 투자가 결국에는 편안한

노후대책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실을 기

억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도 은

퇴플랜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바란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유산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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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비교적 안정된 편입니다. 변화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

키려는 사람에게는 행동의 제약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

렵겠습니다. ●금전: 문서 이전이나 매매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실을 막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애정: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과 사랑을 동시에 누리

려면 항상 먼저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쥐띠 | 비교적 안정된

●운수: 여러 면으로 생각은 많아지고 점점 의욕이 떨어집니

다.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금

전: 머릿속에 금전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금전 지출할

일이 생기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심하고 상대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소띠 | 철저한 관리가 필요

●운수: 먼저 덕을 베풀도록 노력하세요. 무엇보다도 주위와

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손해를 막고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줍

니다. ● 애정: 혼자만의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나만의 생각

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곤란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9, 12일 길일. 11, 13일 주의.

토끼띠 |  덕을 베풀도록

●운수: 현재까지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

야 합니다. 직업이나 업종의 전환을 하거나 주거이전을 하기에 좋

은 때입니다. ●금전: 점점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결정이

이익과 연결되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애정

: 순조롭게 화합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

범띠 | 바라던 것을 이루고

● 운수: 새로이 직장을 구하거나 부업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

본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 금전: 부동

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3일 길일. 7, 12일 주의.

용띠 | 관계를 회복하는데

● 운수: 주위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언

행이나 대인관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앞을

준비하는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

다. ● 애정: 뜻이 맞는 이성과의 시간이 삶에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집

안 분위기도 좋아지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2일 길일. 7, 13일 주의.

뱀띠 | 앞을 준비하는

● 운수: 심신의 안정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입

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을 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표

현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주변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태도를 분명히 하고

●운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

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야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

다. ●금전: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회

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정: 자녀 때문에 부부가 함께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7, 12일 주의.

양띠 |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운수: 지나친 걱정은 병을 부르게 됩니다. 넓고 큰마음으로

살아야 심신의 편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편하지 않고 쉽게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대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사려 깊은 생각으로

●운수: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할 단계

에 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와 얼마나 버티느냐가 성공여부를 결

정해줄 것입니다.. ●애정: 일부러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에 몰두하다보면 자

신을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

원숭이띠 |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 운수: 차츰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상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집니다. ● 금전: 급하게 금

전융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 애정: 좋은 만남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만

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기회가 주어지는 

● 운수: 자신이 뜻하던 일에 구체적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금

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 애정: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까운 곳이라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구체적인 길이 보이고

문화/칼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한인 가정의 미국 정착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가 미국 양대 영화상

인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외국

어영화상을 받았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

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28

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미나리'를 선

정해 발표했다.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은

영상에서 껴안고 있는 딸을 "이

영화를 만든 이유"라고 소개하고

영화에 함께 한 배우와 스태프들,

가족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

를 표했다.

그는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

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며 "그것은 어떤 미국의 언어나

외국어보다 심오하다. 그것은 마

음의 언어다. 나도 그것을 배우고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

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쓰고 연출하고 브래드 피

트가 설립한 플랜B가 제작한 미

국 영화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HFPA 규정에 따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미나리'는 덴마크의 '어나더 라

운드', 프랑스-과테말라 합작의 '

라 요로나', 이탈리아의 '라이프

어헤드', 미국-프랑스 합작의 '투

오브 어스' 등과 후보에 올랐고,

유력한 수상작으로 점쳐졌다.

정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

으로 한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

칸드림을 좇아 미국 남부 아칸소

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

사 일을 하던 제이컵(스티븐 연)

은 비옥한 땅을 일구겠다는 꿈을

품고 아내 모니카(한예리)와 딸

앤(노엘 케이트 조), 아들 데이비

드(앨런 김)를 데리고 남부 아칸

소로 이주한다.

아직 어리고 심장이 좋지 않은

데이비드와 앤을 돌보기 위해 모

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한

국에서 건너온다.

낯선 환경에서 갈등하다가도

서로에게 의지해 보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

는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둔 대부분의 이들에게 깊

이 다가간다.

이민자 출신인 한국계 미국 배

우 스티븐 연과 한국에서 건너간

한예리, 윤여정 등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였다.

특히 윤여정은 영화에 활력과

변화를 만드는 순자를 전형적이

지 않게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26

개의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오는

4월 아카데미에서도 강력한 여우

조연상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 최우수외

국어영화상은 한국 영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한

바 있다.

올해 골들글로브의 주인공은

중국 출신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로, 작품상과 감독상

을 동시에 차지했다. 아시아계 여

성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지난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노

매드랜드'는 오는 4월 열리는 아

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유력한 후

보로 꼽히고 있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한 기업 도

시가 경제적으로 붕괴한 후 그곳

에 살던 여성 '펀'이 평범한 보통

의 삶을 뒤로하고 홀로 밴을 타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

로,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주연했

다.

지난해 대장암 투병 끝에 숨진

흑인 배우 채드윅 보즈먼이 '마 레

이니즈 블랙 바텀'으로 남우주연

상을 받았고, 픽사 애니메이션 '소

울'도 음악상과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mihee@yna.co.kr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오스카에도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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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

자 = 지난해 기대작 중 하나

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

봉을 연기해 오던 영화 '서복

'이 결국 온라인과 극장에서

동시에 공개하는 길을 택했

다.

투자·배급사 CJ ENM은

공유와 박보검이 주연한 영

화 '서복'을 오는 4월 15일 온

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하고, 극장에서도 개봉

한다고 3일 밝혔다.

CJ 영화사업본부는 "코로

나19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과 니즈가 급

변하는 상황에서 '서복' 역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

은 관객과 만나기 위해 티빙

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이어 "관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개봉작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장과도 상생하는 방법이

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건축학개론'의 이용주 감

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영

화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

제 인간 서복(박보검)과 그

를 극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

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헌(공유)의 동행을

담았다.

티빙은 지난해 10월 CJ

ENM에서 분할, 독립법인으

로 출범한 이후 오리지널 콘

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

서고 있다.

최근에는 JTBC가 티빙에

합류했으며 네이버와의 협

력 방안도 논의 중이다. 티빙

은 향후 3년간 4천억원 이상

의 제작비를 투자해 웰메이

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서복', 내달 티빙·극장 동시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vN은 나영석 PD의 프로젝트 예

능 '출장 십오야'를 오는 12일 오

후 10시 50분 처음 선보인다고 2

일 예고했다.

'출장 십오야'는 나 PD가 '신서

유기' 혹은 '채널 십오야'에서 했

던 다양한 게임을 필요로 하는 방

송가 공식 행사, 예능 등을 찾아

가 게임을 진행해주는 내용이다.

'뒤돌아보지 말아야'에 이은 tvN

표 숏폼 콘텐츠로, 다양한 게스트

가 출연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신효정 PD는 "어

쩌면 최초의 예능 배달 서비스일

것"이라며 "다양한 연예인의 면

면은 물론, 새로운 매력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십오야

'를 통해 풀 버전을 만나볼 수 있

다.

lisa@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나영석PD의 게임 출장 프로젝트 '출장 십오야' 12일 방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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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개발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

신이다. 백신(vaccine)의 어원語源은 라틴

어에서 왔단다. 흰소(白牛)라는 뜻이라는

거다. 우리교회 김문소 장로님한테서 들었

다.

카톡으로 받았다. 백신은 흰고무신 (white

shoes). 그럴법도 한데 백白신일테니 말이

다. 시조 한편이다. 댓돌위에 꽃잎이 내려 앉

는다고 했다. 그림 같은데, 스님은 참선중일

수도 있겠다. 

댓돌 위엔 텅 빈 흰 고무신이 한 켤렌데

어디선가 꽃잎들이 호르르르 날아와서

그중에 홍매화 한 잎이 나비처럼 앉는다.

(흰고무신, 오세영)

몽골여성들 이야기이다. 그네들은 남자

를 만날 적에 신발을 먼저 본다고 했다. 신발

이 더러우면 결격사유가 된다던가. 용모도

아니고, 몸집도 아닌바, 신발이라니. 다양한

문화라 해야겠다. 우린 남자가 발이 크면 도

둑놈 발이라 했다. 큰 발엔 큰 신발을 신어야

한다. 

오래전엔 신발 사이즈를 문수文數라 했다

. 아이들은 8문이고 어른은 9문을 신었지 싶

다. 10문을 신는다면 발이 큰 남자일 수도 있

겠다.  나역시 8문 흰고무신과 운동화를 신

었다. 고무신은 자주 벗겨져서 문제였다만

말이다. 내가 달리기를 못하는 건 고무신 탓

이라 항변한다. 

일본 영화에도 신발 사이즈가 등장한다.

수학을 사랑한 박사에서 나온다. 박사가 소

년의 신발 사이즈를  묻는다. 24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숫자가 고결高潔하다고 격려한다

. 일본은 신발 문수가 한국과 다른 모양이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철 이었다. 부통령 유

세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스키니 진과

캔버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경쾌하게 보

였고 차림은 가벼워 조깅 나온 모양새였던

거다.  

요즈음 캔버스 운동화는 십대 소녀들이

신을지 싶다.  오래전엔 이 운동화를  BB 농

구화라 불렀다. 목이 높은 흰색 운동화였는

데, 나역시 양키시장에서 한켤레 샀더랬다.

흰 농구화와 청바지는 그럴듯 하게 보였고,

멋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장발을 휘날렸다

면 더욱 볼만 했을 터. 나야 곱술머리일테니

, 휘날리는 머리는 없었다. 대신 군복을 검게

물들인 작업복을 입고 다녔다. 

그렇다고 BB운동화를 신고 농구를 했던

적은 없다. 나이키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

았다.

요새도 한국에선 흰고무신 아니 백신을

신는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라 (누가 3: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82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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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의 여유!!

하늘을 가슴으로 가득 품어 본 일이 있는

가. 깊은 산속 숲속의 비밀을 찾아 걸어본 일

있는가. 망망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의 출렁이는 파도를 가슴으로 안아 본

일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동시대를 살면서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오지의 땅에 발을

디뎌 본 일이 있는가. 이렇듯 우리는 서로 들

이키고 뱉어내는 숨을 어김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다.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하는 살아 있

는 생명의 존귀와 감사이다.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소중한 것이다. 이렇듯 '서로의 너'로

살 때 나는 저절로 소중한 존재가 된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만나기도 한다. 준비 없는 상태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무작정 맞는 수밖

에 방법이 또 있을까. 이처럼 우리네 삶도 생

각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때를 만

나기도 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

지로 떨어질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은 호흡으로 자

신을 진정시켜야 살 수 있다. 눈을 뜨든 눈

을 감든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신(神)께

기도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소낙비를 맞았을 때 우산이 필요한 것처

럼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견

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평소에 꾸준

히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거나 일기 형식의

글을 적는 것도 좋다.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

는 붓글씨나 그림도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잠깐 하다가 그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

준히 하라는 것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바

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알게 모

르게 시간과 노력의 경험이 쌓여 나중에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에너지가 되는 것

이다.

인생에 있어 '삶의 가치'는 너무도 중요하

다. 하지만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뭐니 뭐니 해

도 돈이 최고니 '돈'에 가치를 두겠다 하면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 그 돈이 어떻게 어

느 곳에 쓰일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그 '돈의 가치'는 더 커다

란 에너지를 통해 확장되고 인류에게 큰 공

익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돈의 가치'를 나

와 내 가족에게 한정되이 가두어 두지 않는

다면 더욱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나

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만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것에서 조금이라도 아

끼고 절약한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

누는 것이다. 나눌 때의 기쁨과 행복이란 경

험해 본 이들은 알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끔은 나와 자연과 수많은 생

명체들과 인류에 속한 '큰 나'를 생각해 보

는 것이다. 그 순간을 경험하면 내 안의 우

주는 너무도 커서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

다. 그야말로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눴을 뿐

인데, 이처럼 큰 기쁨과 행복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이다. 바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어디 물질만 있

을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정성

이야말로 얼마나 큰 선물이고 감사이지 않

겠는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친지와 친구 그리고 어려움

에 처한 이들과 억울함에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진심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더욱더 값진 일이고 가치이

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억울함에 호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

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

한 일이다.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의 여유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가 품고 있는 작은 꿈을 나누고 꾸준히 실천

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가치'는 '

기쁨의 샘물' 같아서 함께 나누면 또 솟아나

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 또 나누는 일 말이다. 세상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삶의 고

비 고비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삶의 지혜

'가 되고 '삶의 가치'를 더 소중하고 값지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의 여유!!̂ ^

한담객설閑談客說: 캔버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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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왕궁의 으리으리한 홀로 들어선 콜럼버

스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국왕 앞에 무

릎을 꿇자 두 사람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여

왕의 오른편에 앉아 모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개척한 세계 최고의 탐험가, 크리스

토퍼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후, 의기양

양하게 왕궁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말 못 할

고질병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무릎 관절염.

탐험가라는 직업 때문인지 그는 무릎이 좋

지 못해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평생을 살아

야 했다. 실패로 돌아간 마지막 항해의 좌절

감과 극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결국 55세라

는 나이에 생을 마감한 콜럼버스. 만약 그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적절한 치료

를 받아 병세가 호전 되었을 것이다.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던 콜럼버스에게 명의

의 처방이 내려진다.

명의의 처방

정형외과 이한준 교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파괴돼 관

절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절 연골

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관

절의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통증

을 느끼지 못하지만, 마모가 진행하여 연골

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아랫부분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손상된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

문에 주위의 뼈들이 돌출되어 우리가 흔히

보는 관절 간격의 소실 및 골극 등이 생기게

됩니다. X-ray 검사에서 골극이 있고 관절

이 손상되어도 통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

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

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차적

인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

는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관절 내의 골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성분의

주사제를 관절 내 주입하여 염증을 감소시

켜 주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4개월에 한번 정도는 큰 문제가 없으나,

너무 자주 주입하게 되면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증상

의 장기화로 인한 골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

우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경감되지 않고 골변화가 많이 진행돼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경(레이저 수술) 수

술, 뼈를 잘라 체중 부하 각도를 변경하는 절

골술(osteotomy),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면

을 제거하고 금속 합금과 특수한 플라스틱

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로 관절면을 대치하

는 인공관절 수술(arthroplasty) 등이 있습

니다. 각각의 수술은 통증이나 관절 손상의

정도, 환자의 나이나 전신상태에 따라 선택

하며 이중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인공

관절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가 좋은 수술입니다. 하

지만 인공관절의 수명이 15~20년 정도이고,

수술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체중 감소를 위한

노력과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피

하는 등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리고 운동을 할 때 무릎에 체중이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

다

대표적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이

나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는 체중의 부담이 없으면서 관

절을 움직여주어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으

며,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은 무릎에 가해지

는 부담을 체중의 삼분의 일 정도로 줄여주

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퇴부의 근력 강화 운

동은 무릎의 안정성을 보강하여 통증을 감

소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

습니다. 무릎 관절염 수술 후에는 운동이나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

다.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재활 프로그램

을 통해 조기에 보행훈련을 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

고 있습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세계 제일
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앓고 있었던 퇴행
성 관절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
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한준교수와
재활의학과 김돈규교수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관점에서 어떠한 처방전을 받아
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손목터널증후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
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탐험가, 콜럼버스의

퇴행성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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